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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이웃들에게 단순히 “리젤”로 알려진 엘리사렛 베네보르거는 보르켄 지역의 벨렌에서 

오빠 요제프와 함께 자랐다. 리젤이 아홉 살 때, 아버지 요제프 베네보르거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아그네스 베네보르거(처녀명: 바르츠)는 힘든 전쟁 기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보았다. 리젤은 종종 어머니의 걱정과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감사의 표시로 케벨라어의 성모님께 순례를 떠날거야…”라고 말하곤 했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켰다. 몇 년 후, 리젤이 이미 우리 수녀회에 입회한 지 오래되었을 때, 리젤은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홀트에서 케벨라어까지 순례를 떠났다. 그 여정은 가족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벨렌에서 학교를 마친 후, 처음에는 집에 머물렀다. 1953년부터는 레클링하우젠-수더비히에 

있는 카리타스 센터에서, 그 후 복홀트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돌보았으며, 1957년 우리 수녀회에 

입회할 때까지는 람스도르프의 유치원에서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일했다. 

1958년 8월 착복식에서 리젤은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그 후로 어머니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 1960년 8월에 유기 서원을 발했고, 1965년에는 

로마에 있는 총본원에서 종신 서원을 발했다.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에게 미취학 아동들과 

함께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다. 수녀가 사도직을 행한 곳으로는 바슈타인, 

뤼넨, 복홀트 등이 있다. 바슈타인 시장은 기록에 이러한 증언을 남겼다.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님이 떠나셔서 무척 아쉽습니다. 수녀님은 매우 사랑스럽고 유능한 우리 유치원 원장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의 학부모와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맺고 계셨으며, 동료들에게는 

언제나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수녀는 1975년 훼히타에서 공인 유아교육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 후 복홀트의 성 바오로 유치원 원장을 맡아 25년간 봉사했다. 수녀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교육자였으며—친근하면서도 일관된 태도를 지녔고—자녀 양육이라는 

종종 복잡한 문제에 대해 부모들에게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 

2005년 오빠 요제프의 사망은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에게 큰 슬픔이었다. 

교육 현장에서 은퇴한 후,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는 복홀트에 머물며 가사일을 돌보다가 2014년 

6월 코스펠드의 안넨탈 수녀원으로 이주했다. 조용한 생활을 좋아했지만, 때때로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곤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때때로 

큰 불안감을 겪기도 했다. 

결국, 심각한 낙상 사고와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받은 수술로 인해 침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다. 

기력이 점차 쇠약해졌다.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는 간호 및 지원 담당 직원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았으며, 우리 수녀회 공동체로부터도 큰 지지를 받았다. 최근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조용히,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세상을 떠났다. 


